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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□ 7월 2일, 글로벌 전략컨설팅기업인 L.E.K. Consulting이 2024년 6월 바이오제약기업, 
CRO/CDMO, 투자자 등 73개 생명과학 관련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함.

 - 이는 생물보안법안이 발의되기 전과 후에 중국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도를 0(매우 

낮음)에서 10(매우 높음) 구간으로 응답자들이 평가한 결과임.

□ 응답 분석 결과, 글로벌 생명과학기업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
하였고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나,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
협력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.

 -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경우 중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신뢰도가 30%~50% 

하락했으며, CDMO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음. 미국 이외의 지역

에서도 우려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덜했음.

  *(좌) 생물보안법 발의 전후 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변화 : 중국 CRO기업 신뢰도(-32%), 

중국 CDMO기업 신뢰도(-49%), 중국 바이오제약기업 신뢰도(-36%)

  *(우) 생물보안법 발의 전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기업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변화 : 중국 CRO

기업 신뢰도(-21%), 중국 CDMO기업 신뢰도(-31%), 중국 바이오제약기업 신뢰도(-19%)

 - 생명과학기업의 26%는 현재 중국 공급업체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, 2%

만이 실질적인 변경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. 다소 놀랍게도, 생명과학 기업의 11%는 의

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이 법 통과에 대한 아직 불확실한 

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.

 - 그렇긴 하지만, 기업들은 이미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. 생명과학 기업의 

68%는 법률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, 공급업체를 다각화할 계획이며, 

기존 파트너에 대한 배경 조사(신원 조회)를 추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음.

 - 중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며,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사들은 상용화를 고려하고 있었음. 

임상 연구, 개발 및 제조 분야에 있어 중국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, 

응답자의 약 30%는 향후 3년 이내에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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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미국 생물보안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 주요 응답 결과>

구 분 응답 결과

<중국 기업 신뢰도 변화>
▷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데 있어서의 신뢰도가 

30~50% 하락함. 특히, CDMO 분야 하락도가 가장 컸음.

▷미국 이외 지역 기업들의 경우 중국 기업의 협력 신뢰도는 

20~30% 하락함.

<현재 운영에 미칠 영향>

▷생명과학 기업의 26%는 현재 중국 파트너사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. 

그러나 실제 생물보안법안에서 언급된 중국기업과의 관계를 변경한 

기업은 아직 2%에 불과했음.

▷여전히 생명과학 기업의 11%는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영향을 

주지 않고 있다고 말함. 이는 생물보안법안 통과 여부가 여전히 

불투명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.

<사전예방적 조치>

▷생명과학 기업의 68%는 법률 및 규정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

강화하고, 파트너사를 다양화하고, 기존 파트너사에 대한 신원조

회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.

▷아시아기업의 13%만이 중국 이외 국가로 파트너 변경을 적극 검

토하고 있으나, 기존 파트너사의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는 기업은 

38%에 달함.

<향후 파트너십 영향>
▷미-중간 디커플링 위협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도, 대부분의 바이오

제약기업은 제품 상용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쉽에 높은 

관심을 보이고 있음.

▷응답자의 약 30%는 향후 3년간은 중국기업들이 제공하는 임상 연구, 

개발 및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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